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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를 위한 
출생통보제 시행 준비상황 점검 

- 이기일 제1차관, 건국대학교병원 방문하여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준비 점검 -
-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및 보호를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 당부 -

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4일(목) 건국대학교병원(병원장 유광하)

을 방문하여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상황을 점검

했다.

 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‘출생통보제’는 오는 7월 

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.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

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을 통해 지방자치단체

에 통보 및 등록되고,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.

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

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왔다.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간단한 소

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, 구축 비용

도 지원하였다. 또한 지난 6월 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

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출생통보제 시범운영을 실시 중이다.

  건국대학교병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정보 전송 검증

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 중이다. 이

기일 제1차관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송한 출생아동의 정보(실제데이터)

가 심평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, 병원 관계자들과 제도 초

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“출생통보제는 아이 한 명, 한 명이 소중



한 시기에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

제도”임을 강조하며, “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

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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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붙임  출생통보제 개요 및 주요내용

 개요

○ 의료기관*이 통보한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시‧읍‧면장은 부모의
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시 최고하고, 필요시 직권 출생기록

     * 출생아의 99.8%가 의료기관에서 출생 (’22. 통계청 인구동향조사)

-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｢가족관계등록법｣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
통과‧공포(’23.7.18)됨에 따라, ’24.7.19. 시행

 주요 내용(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내용)

○ (통보주체‧기한‧대상) ➊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14일 이내 건강
보험심사평가원(이하 ‘심평원’)에 통보, ➋심평원은 시‧읍‧면장에게 통보

○ (통보내용) 母의 성명․주민번호, 출생아의 성별‧수(數)‧출생연월일시 등

○ (통보방법) ➊(의료기관→심평원)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 이용,
➋(심평원→시·읍·면장)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시‧읍‧면장에 통보

○ (최고)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시‧읍‧면장은 출생 신고기간(1개월) 내
신고되지 않을 경우,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

○ (직권출생기록) ①최고기간(7일) 내 未신고, ②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
경우등, 시‧읍‧면장이 감독법원의출생확인을받은후직권으로출생기록

< 출생통보제 흐름도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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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4일 이내  통보 - 출생정보 추출 - 출생신고 여부 확인
- 미이행 신고의무자에게 최고

 - 출생신고
(출생증명서 첨부)

 
시·읍·면


① 신고의무자 최고 불응 시
②신고의무자 특정 불가 

등으로 최고 할 수 
없는 경우

- 감독법원 출생 확인을 받은 
후 직권 출생기록


